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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콩의 파종기 지연에 따른 생육시기 및 초형 분석

박세준1*, 한경덕2, 김  욱2, 이석영3, 양운호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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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
4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

[서론]

북한 유래 콩의 재배 및 수량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종기 지연 처리에 따른 개화시 및 수확기의 변동과 재배품종의 

초형을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에 공시된 북한 유래 콩은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북한 콩 중 비교적 수확기가 빠른 품종으로 

‘장단백목’을 포함한 30품종을 분양받았으며, 대조품종으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재배되는 ‘연풍콩’을 포함한 한국 

콩 4품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분양받았다. 재배시험은 경기도 남양주군 덕소에 소재한 고려대학교 부속농장에서 

실시하였으며, 파종기는 2처리로 2017년 6월 19일과 6월 30일로 하였다. 조사항목으로는 개화시와 수확기 및 초형이 

조사되었다.

[결과 및 고찰]

북한 유래 콩 30품종의 6월 19일 파종에서 개화시는 7월 14일∼8월 5일이었으며, 파종 후 개화시까지의 일수(개화시 

일수)는 30품종 평균 35일이었다. 6월 30일 파종에서 개화시는 7월 25일∼8월 15일이었으며, 평균 개화시 일수는 36일

이었다. 대조품종으로 공시된 한국 4품종의 평균 개화시 일수는 41∼43일로 나타났다. 북한 품종 중 ‘Zocherhevchen’의 

개화시 일수는 25일로 가장 짧았으며, ‘Sunchenkong’을 포함한 3품종의 개화시 일수는 약 47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. 

6월 중·하순의 파종시기에서 파종기 지연에 따른 개화시 일수의 변동은 ‘Komujonkon’, ‘만풍콩’에서 단축된 것을 보였

으며, 그 외 품종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 북한 품종 중 수확기가 가장 빠른 품종은 ‘Brekkhat’를 포함한 3품종으로 

수확기가 9월 19일로 결정되었으며, 이는 파종 후 92일로 기록되었다. 이 시점의 ‘연풍콩’의 생육단계는 종실비대성기

(R6) 이었다. 북한 콩 품종의 초형은 대부분의 품종에서 분지의 발생이 많고 하위부의 분지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

절단되는 현상을 보였으며, 전반적으로 도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, 초형 개선을 위한 초형분석 및 육종이 필요할 것으로 

사료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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